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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문제이다

작성일 : 2011. 6. 9(목) 오후 6:30

작성자 : 주날개 (서울 강남제일 교회, 모델부)

* 예수님 말씀 *

사랑아,  

주 예수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제대로 들어라.

사랑으로 말하나 엄히 말할 것이니 들어라.

상처 받아도 괜찮다.

그 상처는 암세포 같은 생각과 

썩은 마음과 근성을 잘라 내서 나는 

상처일 테니 말이다.

사랑아, 선생이 너에게서 멀어졌다 생각하느냐?

멀어진 건 선생이 아니다.

바로 너다. 

선생도 나도 그 자리 변함없이 서 있는데

네가 뒷걸음질 치며 뒤로 한 발, 한 발 멀어져 가면서

떠났다는 썩은 마음과 정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히 말한다.

생각은 생명이다.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영혼의 위치와 처지, 

운명을 알 수 있다. 

너의 썩은 생각이 바로 너의 영혼의 상태다. 위치이다.

너의 무지한 마음 또한 

네 영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냐. 

사탄은 생명을 노린다.

즉 사람의 생각, 마음을 노린다.

생각이 썩으면 행동이 썩고 영이 썩어 냄새나게 한다.

마음을 유혹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영까지 악한 곳으로 가게 홀려 놓는다.

왜 생각이 생명인지 더 깊이 말씀해 주마.

꽃 한 송이가 있다.

꽃은 잎과 줄기,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이 너희에게 가르치길 

육의 행함 따라 영이 변화된다고

나의 가르침 따라 너희에게 말씀하며 가르쳤다.

즉 육은 뿌리요, 열매와 꽃은 영이며,

뿌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열매, 과실의 탐스러움과 맛이 달라진다. 

꽃피는 형태도 모양도 향도 아름다움도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꽃줄기를 꺾어 버리고, 잘라 버리면

줄기가 끊어짐과 동시에 뿌리도 말라 죽고, 

열매도 꽃도 말라 죽는다.

(“주님,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나요?”)

가지와 줄기는 다르다.

가지는 잘라도 뿌리에 의해 다시 자랄 수 있으나,

중심 줄기를 자르면 다시 자랄 수 없다.

잘 성장하고 있는 열매의 줄기를 절단하면 

열매는 성장이 멈추고 바닥에 떨어져 

벌레, 새들에게 좀 먹고 썩게 된다.

줄기는 즉 혼, 생각, 마음이다.

사탄은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 친다.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으면 

자연히 그 영도 육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악평도 생각을 치는 행위니 인사탄이라 칭하지 않느냐.

(“마음이 키고 열쇠네요. 

정말 선생님 말씀이 딱 맞네요!”)

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썩고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제 근성과 습성으로 사탄을 허락해서 

조건이 잡힌 거라 생각합니다.”)

축복도 구원도 절대적 책임으로 얻어지고 이룰 수 있다고 

섭리 핵심 정신을 선생 통해 선포하였다.

지옥에 가고 사망에 가는 것에도 

마찬가지 이치가 따른다.

사탄의 역사는 사탄 10%, 인간 90%이다.

(“하나님 역사하심은 하나님 90% 인간 10%인데 

반대네요?”)

사탄의 능력이 어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비할쏘냐.

사탄은 파리 같고, 모기 같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지옥행 역사는 사탄 10%, 인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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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이 문제이다.

결국 사람 생각 문제이다.

사람 마음이 문제이다.

사람 근성이 문제이다.

사람 정신이 문제이다.

사람 행함이 문제이다.

그런데 툭하면 사탄 탓으로 돌리니 

선생 말 따라 사탄들이 오히려 버럭 억울해 한다.

결국 절대적 책임이다.

구원도 심판도 절대적 책임이다.

(“네. 주님 큰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 썩은 생각,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 심정 아파하실 생각을 가진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근성, 자포자기, 자책, 낙담... 죄송해

요.”)

사랑하는 자야, 

선생이 왜 네게 편지 못하는지 아느냐?

(“바쁘셔서요. 편지도 많고 서류도 많고...”)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알면서.

(“괜히 멀어진 것 같고, 소통도 안 되고 

지금 들리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어쩌나 싶고.”) 

다 네 생각이지?

(“네.”)

네 생각이다. 다 네 생각.

네 생각 스스로 시인하니

네 영 상태, 네 사랑 상태 보이지?

내가 본 너의 영 상태는 마치 

혼자 놀다 다치고 아픈 강아지 같다. 

구해 주려고 내가 손을 뻗어도 

주인 마음도 모르고 더 도망치는 꼴이다.

사랑은 먼저하는 것이야.

사랑의 순서는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

섭리 신부들은 많이 받았지.

그래서 더 기대한다.

사랑의 순리 

먼저 주고, 받을 것을 기대해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행복, 참 기쁨이 온다.

정확히 알아라. 알겠지?

나는 네 편이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늘 사랑으로 너를 보고 보살피는 주 

너의 반쪽이니라.


